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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자료>

■ 광고불매운동 또는 2차 보이콧 해외(미국과 일본) 사례 정리

1. <풋힐타임스> 케이스

캘리포니아의 지역 신문인 <풋힐 타임스>는 보수 성향의 무료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환경문제에 관한 논조를 못마땅히 여긴 한 환경단체는 회원 소식

지에서 다음과 같이 울분을 토로하였습니다.

“풋힐 타임스는 신문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이 누더기는 지난 선거에서 (보

수진영 인사)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이래, 명백한 사실마저 무시하고, 부

정확한 보도를 일삼으며, ‘기사’라는 미명 아래 편집자의 의견을 적나라하게 

내세워 왔다.” 이어 이 환경단체는 “풋힐 타임스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접촉하는 것은 어떨까요?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저널

리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그런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

품을 팔아주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라며, 풋힐 타임스에 광고를 실은 80

여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를 게재함과 동시에 이렇게 안내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귀하가 풋힐 타임스 광고주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풋힐 타임스는 이 환경단체가 자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환경단체가 원고 주장은 재판할 

필요도 없이 당장 배척되어야 한다며 소 각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래도 재판은 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이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며, 198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전원일치로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 소 각하를 결정하

였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재판해 볼 건덕지도 없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언론사 편집정책과 보도의 부정확성에서 촉발된 ‘정

치적 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적극

적으로 불매운동을 주창하고 부추겼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언론사 표현

의 자유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의미할 뿐 독자나 시민에 의한 침해

는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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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Environmental Planning & Information Council v. Superior 

Court, 36 Cal.3d 188) 판결은 1984년에 나온 이래 언론사와 관련된 소비

자 불매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거가 되어 이 판결 이후 정치적 견해를 반영

한 모든 언론소비자운동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들 스스로가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 미국에서 광고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의 형식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법률가

인 패트릭 파히는 법률저널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언론의 처지에서는) 광고주 불매

운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로 보일지 모르나, 미국의 최근 

판례법은 그런 불매운동을 합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 U Penn Law Review 

2. <새비지 네이션> 케이스

마이클 새비지(Michael Savage)는 그가 진행하는 <새비지 네이션>(Savage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07년 10월 방송 중에 '이슬람교도들은 기독

교인, 유태인,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를 갈구'하고 있

고, 코란은 '증오스런 책'이자 '굴종의 문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이슬람 우호 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CAIR) 등의 종교단체들이 모여 신범종교연합(New Interfaith Coalition)이라

는 단체를 만들어 새비지의 방송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그의 방송에 광고

를 하는 업체에 광고 중단 압력을 넣고 편지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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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전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성공한 <새비지네이션 >(왼쪽)과 <싱클레어 >(오른
쪽)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 월별로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상세히 기록
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매운동을 유도한 것은 물론, 회사 담당자의 업무시간까지 파악해 서로 
교환했다. 오른쪽 사이트 하단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담당자는 오전 5~7시, 정오,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연락하기 좋다"는 설명이 보인다. 

▲ 무슬림에 대한 무모한 발언으로 불매운동 대상이 된 보수 방송인 마이클 새비지. 조직적
인 온오프라인 불매운동으로 10억 원 이상의 광고를 잃었다. 불매운동 단체를 '저작권 위반
'과 '공갈' 혐의로 고발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포기했
다. 사진은 소송 실패를 보도한 2008년 7월 26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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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 시작된 이 광고불매운동은 이 방송의 주요 광고주를 여럿 떨어져

나가게 했고 새비지 측에 1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새비

지 측은 저작권 위반과 광고주 압력에 대한 공갈죄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새비지 측은 다시 연

방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지난달인 8월 연방법원은 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인 2003년에도 새비지가 처음 이 방송의 진행자가 된 

것을 놓고 전미동성애자연합(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이 광고 중단 운동을 하자 새비지의 프로그램 배급사인 'Talk 

Radio Network Inc.'는 재정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지만 몇 개월 후 

소송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3. <NAACP vs 클레이본> 케이스

NAACP(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의 백인 상점 불매운동 사례로 정치적 이

유에 의한 불매운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이 협회 회원들은 1966년 백인 의원들이 인

종평등정책을 실현하라는 청원을 받아주지 않자 백인 상점 불매운동에 나섰

습니다. 흑인들은 상점 앞에서 고객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었고, 구매자들 

이름을 지역신문 등에 실었습니다.

이에 몇몇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시시피 주대법원은 흑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1982년 연방대법원은 “상인들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 소

명이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 협회의 행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기서 언사(Speech)는 보이콧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됐다”며 “‘언사’는 남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들을 강압해 특정 행동에 나

서게 하더라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후에도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다.

4. <싱클레어> 케이스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싱클레어가 방송할 시사 프로그램 <도둑맞은 명예> 

제작자들이 부시 후보 지지 세력과 연루되어 민주당의 케리 후보를 부정적

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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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들의 이름과 이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

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전화는 물론이고, 각 부서의 담당자 직통전화까지 활용해 불매운

동의 효과를 높입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한 자원봉사자는 "총괄책임자보

다 광고담당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 

가장 효과적인 근무시간대까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 인터넷과 전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성공한 <새비지네이션 >(왼쪽)과 <싱클레어 >(오른
쪽)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 월별로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상세히 기록
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매운동을 유도한 것은 물론, 회사 담당자의 업무시간까지 파악해 서로 
교환했다. 오른쪽 사이트 하단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담당자는 오전 5~7시, 정오, 오후 

베테랑 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광고주의 계약액수를 네티즌에게 알

렸고, 법률가들은 광고주들에게 법적 자문까지 하며 계약파기를 유도했습니

다.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과 연합해 방송사 관련 주주들에게 투자를 만류

하기까지 했으며, 그 결과 싱클레어는 버거킹과 같은 거대 광고주들이 광고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까지 줄어드는 등 막대한 광고수입을 잃었습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프로그램 방송을 취소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불매운동 과정

은 모두 당연히 합법이었으며, 불매운동에 나선 네티즌들이 형사처벌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미국 언론개혁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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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스뉴스> 케이스 #1 - 폭스뉴스보이콧닷컴

폭스뉴스보이콧닷컴은 폭스TV에 대해 집중적 지속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폭스TV의 전체 광고리스트를 올리고, 주타겟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로 광고리스트를 올리며, 메인화면에 ‘이 달의 집중보

이콧’을 선정하여 독려하며, 광고주명단, 주소,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등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은 댓글로 참여후기를 올리고, 사이트에서는 샘플편

지까지 제공을 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 폭스뉴스보이콧닷컴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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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스폰서‘라는 주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 폭스뉴스의 모든 광고주리스트를 A-L, 
M-Z로 알파벳순으로 정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빌 오릴리, 폭스&프렌즈, 글렌벡 등 주타겟 
프로그램의 광고주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달의 보이콧’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
년 9월에는 ‘글렌 벡 토크쇼‘ 프로그램의 광고주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주요광고주 리스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등 기재)를 메인화면에 노출시키며 독려를 하고 있다.

Glenn Beck Sponsors (글렌벡 토크쇼 광고주리스트)

▲ 폭스뉴스보이콧닷컴에 올려진 글렌벡 주요 광고주리스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
이지주소 등 기재), 주요 광고주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제공하면서 전체 광고주리스
트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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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뉴스보이콧닷컴에 올려진 글렌벡 주요 광고주리스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
이지주소 등 기재), 전체 광고주리스트 보기, 

보이콧 참여 회원들이 여러 가지 후기들을 댓글로 올리고 있다. 댓글은 보이콧 참여후기와 
질문, 의견 등 다양하게 올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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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Sponsors A – L (폭스뉴스 광고주리스트 A-L)

▲ 폭스뉴스보이콧닷컴에서 제공하는 폭스뉴스 전체광고주리스트(A-L), 하단에는 보이콧 참
여후기, 질문, 의견 등의 댓글이 올려지고 있으며, 폭스뉴스보이콧닷컴 운영자가 답글을 올
리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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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Sponsors M – Z (폭스뉴스 광고주리스트 M-Z)

▲ 폭스뉴스보이콧닷컴에서 제공하는 폭스뉴스 전체광고주리스트(M-Z), 하단에는 보이콧 
참여후기, 질문, 의견 등의 댓글이 올려지고 있으며, 폭스뉴스보이콧닷컴 운영자가 답글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전화를 했다는 댓글이 제일 먼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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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etter (광고주에게 보내는 샘플 편지)

▲ 폭스뉴스보이콧닷컴에서 제공하는 광고주에게 보내는 샘플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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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스뉴스> 케이스 #2 - 글렌벡 토크쇼 vs 컬러오브체인지

▲ 웨이트로즈의 폭스뉴스 광고철회에 대한 영국매체 가디언의 보도

2009년 7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는 흑인 교수를 체포한 백인 경찰을 두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경찰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오바마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해당 경찰과 교수를 백악관에 불러 맥주 파티를 벌이기도 했는데, 

폭스뉴스의 토크쇼 진행자인 글렌 벡은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과 

백인 문화에 대해 뿌리깊은 증오를 갖고 있는 인종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흑인인권단체 '컬러오브체인지'는 글렌 벡의 발언을 문제삼아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습니다. 온라인 등록회원 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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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오브체인지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도록 

회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컬러오브체인지' 뿐만 아니라 다른 

안티폭스뉴스단체와 일반 시청자, 소비자들도 글렌 벡의 토크쇼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광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글렌 벡 토크쇼에 대한 광고중단 캠페인을 벌이는 컬러오브체인지의 사이트. 광고주들에
게 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 보내기에 네티즌들이 동참하길 호소하고 있다.

이후 월마트, 베스트바이, 트래블로시티 등 80여개의 미국 기업들이 글렌 

벡의 토크쇼에서 광고를 빼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보험사인 게이코사의 대변인은 "현 고객들이나 잠재적 고객들이 

싫어할 만한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젠토치즈의 대변인은 "좌든 우든 부당한 발언을 일삼는 진행자와 우리 

제품이 연관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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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기야 10월 5일 영국 기업인 웨이트로즈조차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를 받고 글렌 벡의 토크쇼 뿐만 아니라 폭스뉴스 전체에 광고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웨이트로즈의 대변인은 "우리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맞는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프로그램에 광고를 

배치하고 있다"며 "글렌 벡의 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의 

지적을 받은 뒤 폭스뉴스 채널에서 모든 웨이트로즈 광고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 <폭스뉴스> 케이스 #3 - 데일리폴 & 유나이티드보이콧닷컴

2008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 론 폴은 폭스뉴스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 의원은 자신의 웹페이지 데

일리폴(www.dailypaul.com)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계속할 경우 제품을 구매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게재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가할 것

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연락처와 광고담당 매니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편지 견본을 작성해 네티즌에게 제공하고 해당 

광고 기업들에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보이

콧’(www.unitedboycott.co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단에 첫머리

에 “가입을 취소하고 TV를 꺼버려라!”는 메시지가 박혀 있습니다. 그 아래 



- 15 -

소개글은 더욱 선동적입니다. 이 단체는 “폭스네트워크와 광고주에 대한 불

매는 매우 중요하다. 폭스는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론 폴의 선거 기간을 

전후하여 민주적 절차, 미국헌법,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모독했다”면

서 “폭스뉴스와 폭스뉴스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

니다. 같은 글 아래에는 “깨어나라. 선전선동의 돈줄을 차단하라. 진실, 자

유, 정의의 이름으로 지금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선명한 붉은 색 글꼴로 표

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불매를 촉구하는 글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는 폭스뉴스에 광고하는 광고주 명단을 게재하고 이들이 판매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광고를 내는 10대 기업의 이름과 해당 기업의 프로필까지도 상

세히 나와 있는데, 몬산토, 엑손모빌, GE, 네슬레, 스타벅스, 월마트 등 세계

적인 거대 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유나이티드 보이콧’은 “10이라는 숫자

가 적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들 10개 기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한 

번에 불매하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소비 습관을 바꿔나가고 다른 이들도 

동참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론폴 하원의원과 유나이티드 보이콧의 활동은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

지 않고 있습니다.

8. <뉴욕 타임스> 케이스

미국의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을 가리지 않으며, 세계적

인 정론지로 평가받는 뉴욕타임스도 광고주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

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감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AIM(Accuracy 

In Media)은 ‘보이콧 뉴욕타임스’(www.boycottnyt.com)라는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AIM은 1969년 언론의 편향 보도와 왜

곡 보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보이콧 뉴욕타임스’ 프로젝트를 책

임지고 있는 것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보스턴헤럴드 논설위원을 지낸 

돈 페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젝트 홈페이지의 ‘불매운동 서약’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단체는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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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를 “좌파적 화두를 선전하기 위해 전투적으로 뉴스를 왜곡하고” “반

가족주의, 거대정부 옹호, 반기독교, 반미를 부추기며” “정확, 불편부당, 공

정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언론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운영진 돈 어빈은 지난해 9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AIM은 지난 40년간 뉴욕타임스의 왜곡 보도를 알

리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뉴욕타임스가 계속해서 왜곡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라면서 “이번 불매운동

을 통해 뉴스 소비자들이 뉴욕타임스나 다른 신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왜곡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

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타임스가 왜곡 보도를 하는 유일한 신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다”라고 밝히고, “(타임스) 경영진과 광고주들에게 항의하고 여

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IM은 '광고주에 연락해 미국의 가장 편향된 신문에 광고를 계속할 경우 당

신들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라' '친구들에게도 행동지침을 널리 

알리라'며 시민들의 조직적인 의사 표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AIM의 보이콧 활동은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9. <마이니치 신문> 케이스

일본 3대 신문의 하나인 마이니치신문도 네티즌들이 벌인 광고주 불매운동

으로 곤혹을 겪었습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마이니치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가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이니치의 영자신문인 마이니치데일리뉴스(Mainichi Daily News)는 주간지 

기사를 소개하는 와이와이(WaiWai)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모멸

감을 주는 선정적 내용이 계속 게재되자 2007년 10월부터 미국에 있는 독

자들이 와이와이를 비판하는 메일을 마이니치에 보내왔으며, 이후 블로거들

도 문제점을 꼬집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익명 게시판 사

이트인 이채널(2ch)에 ‘마이니치신문의 영문판 사이트가 너무 심하다’는 토

론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니치 편집국은 이런 비판을 ‘익명에 숨어든 폭

도행위’로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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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마이니치신문 사건을 다루는 위키

(http://www8.atwiki.jp/mainichi-matome/)를 개설해서 행동원칙을 정하고 

집단항의에 들어가 항의전화하기, 계열사를 포함한 제품 불매운동, 광고주에

게 알리고 항의하기 등을 전개했습니다. 전화, 메일, 팩시밀리, 우편엽서 등

을 통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행동원칙을 보면, 어떻게 통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방법

까지 안내돼 있으며, 매일매일 마이니치신문의 광고주 리스트가 인터넷에 갱

신되었습니다.

일본 인터넷시장에서 가장 큰 광고 판매대행자인 야후재팬은 마이니치에 배

너광고를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시작된 마이니치 광고 이탈

은 종이신문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판에 직면한 마이니치는 지난 5월부터 문제가 되는 기사를 삭제해 나가다 

결국에는 와이와이코너를 폐쇄해 버리더니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해당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마이니치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공도서관과 포털검색을 

통해 지워진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돈을 모아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

고 와이와이와 관련된 인사의 징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세

하고, 타 언론매체에서 마이니치의 문제점과 ‘광고 없는 사이트 사태’를 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기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마이니치신문도 불매운동 수

위가 높아지자, 결국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자 인사처벌에 나서며 사

태를 수습했습니다. 영문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부 인사를 징계했으

나, 네티즌들은 추가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마이니치데일리뉴스는 2차 사과 및 쇄신안을 발표하기까지 했지

만, 비판의 수위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조중동처럼 ‘색깔론’과 ‘형사처벌’에서 돌파

구를 찾지 않았으며, 누구도 이를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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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화에도 나오는 광고불매운동 - 심슨가족

미국 언론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이 가장 극심한 매체 중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폭스TV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폭스TV의 애니메

이션인 심슨가족에도 광고불매운동이 나옵니다.

(16기의 8화) 에피소드에서의 상황은 이렇다. 심슨가족의 옆집에 사는 네드 

플랜더스가 영화를 찍게 되었다. 

 그런데, 번즈는 영화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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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무척이나 잔인한 영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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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마지 심슨은 영화의 선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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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인 번즈를 보이콧하기로 선언한다. 플랜더스의 영화를 거부하는 

대신에 스폰서인 번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이에 번즈는 쉽게 포기하고, 마지 심슨의 불매운동은 간단하게 성공한다.

미국에서 광고불매운동과 같이 스폰서에 대한 불매운동은 만화에서도 아무 

거리낌없이 등장하는, 시민운동의 아주 당연한 운동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11. 기타 해외 사례

(1) 소수민족그룹에서는 “미시간데일리”라는 신문이 소수민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 신문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싣지 말도록 압박하고, 구

독을 취소하고, 인터뷰에 응하지 말도록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http://media.www.themichiganjournal.com/media/storage/paper255/news/

2002/11/05/News/Minority.Groups.Boycott.UmAnn.Arbor.Newspaper-31

639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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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비드 레터맨쇼> 케이스

 2009년 6월 8일에는 <시비에스> 심야토크쇼 ‘데이비드 레터맨쇼’의 진행자

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의 

딸을 겨냥해 성적 농담을 하자, 분노한 누리꾼들이 레터맨쇼 광고주 불매운

동에 나서고 있다. 불매 대상 기업에는 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케이스

미국에선 정치인들이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정치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가 오바마 후보를 비하했을 때 오바마 후보측은 '모든 광고주를 찾아내 불매

운동을 한다고 협박하자'고 공개적으로 광고주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4) "The Blade"(신문사이름)의 노조지도부는 광고주들이 신문을 보이콧하

고 독자들은 구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문제가 원인이었는데, 

광고주를 압박하고 독자들에게 구독을 취소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http://www.allbusiness.com/services/business-services-miscellaneous-b

usiness/4700977-1.html 

(5) 이건 반대의 사례가 되겠지만, 담배회사의 광고를 받아주는 언론사를 불

매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담배회사의 광고를 받아주는 언론사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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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사와 똑같이 비윤리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사와 담

배회사 모두 똑같이 담배 판매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con-suming.com/Tobacco/action_against_tobacco_companies.

htm 

(6) 이 밖에 유타주에서는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개 사육장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지역 관광 거부운동을 펼쳐 관광업체들로부터 피

소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급심은 관광업체들 손을 들었지만, 이는 1982년 

주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